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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초기부터 이루어진 여진인 내조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

지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조선은 건국 이전부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과

우호적인관계를맺으며,來朝와 授職을 통해이들을자신의외교질서에편

입하였다.특히 조선은 세종대 6진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조선의 울타리’,즉 藩籬․藩屛으로 구축하며 변경의 안정화를

꾀하였다.그러나 연산군대부터 여진인의 내조 기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따라서 여진인이 조선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상

이들의 내조는 계속되었다.

宣祖代에도 여진인에 관한 기록은 적지만 이들의 내조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심지어 선조 16년에 조선의 질서에 반하는 ‘니탕개의 난’이 발

생했음에도 불구하고,조선은 이들의 내조를 수용하였다.그런데 임진왜란

으로 양자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임진왜란의 종식 후,조선은 藩胡의

상경을 허락할 여유가 없었다.결국,조선은 번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박정민,2014, 朝鮮時代 女眞人 來朝 硏究 의 일부분을 수정․보

완한 것이다.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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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방식으로대여진 정책을선회하였다.이는기존의성격과다른것으로

여진인 내조의 폐지를 뜻한다.즉 내조를 기반으로 건국 초부터 유지되던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주제어：여진, 선조, 내조, 누르하치, 부잔타이, 두만강 유역

1.머리말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전란 중 하나로 손꼽힌다.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어,조선시대를

전․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의관점으로봤을때에도임진왜란이후명․청의교체,일본의정치세력

변화등에영향을미쳤다.특히조선의지배층은임진왜란을계기로일본에

대한 夷狄觀이 심화되었고,명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임진왜란의파급력은단지당사자인조선,일본,명뿐만아니라누르하치

(Nurhaci)1)의 建州衛2)까지 미쳤다.그러므로 한국 역사학계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누적되어있다.3)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전

1)조선은 누르하치를 老酋,老胡,老可赤,老乙加赤 등으로 명은 奴兒哈赤으로 기재하였다.( 광

해군일기 

 

권50,4년 2월 6일 신미)최근 누르하치와 슈르하치(舒爾哈齊),부잔타이(布占泰)

등을 만주어 발음으로 읽고 있어 이에 따르고,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자명으로 기재

하겠다.(김주원,2010,｢여진족 추장 하질이(何叱耳)의 실록상 이표기에 대하여｣ 인문논총 

64;劉小萌 著/이훈․이선애․김선민 역,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보통 학계에서는 이 시기 누르하치의 건주위에 대해서 後金,혹은 편의상 淸이라고 쓰고

있다.하지만 후금은 1616년에 누르하치가 만주의 여러 部를 통일한 이후 건설한 나라이

다.누르하치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건주위를 통일한 후 명으로부터 1593년에 建州

衛都督 龍虎將軍이라는 직함을 받았다.따라서 당시 누르하치의 세력을 지칭할 때는 후금

이라는 용어보다 건주위라고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3)최근에 임진왜란의 연구사 정리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영구,2010,｢壬辰倭亂의

學說史的 검토｣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또한,지난 2012년은 임진왜란

이 발발한 지 7주갑이 되던 해로 여러 차례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으며,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그 외 발표된 연구들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엄청난 연구 성과가 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문종,2013,｢임진왜란 시기 장성 남문의병의 활동과 성격｣ 한일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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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발생배경,경과,영향 등과 의병 등에 집중하였다.최근 들어 거시적

관점에서 조선과 명,일본 등의 대내외적 상황을 비교하고,누르하치의 성

장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4)

누르하치의 성장은 이후 명․청 교체라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5)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시기 아직 누르하치에게 편입되지 않았던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에 대한 연

구는 그리 많지 않다.이는 당시 여진의 주축이 누르하치의 건주위였고,두

만강 유역의 여진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큰 교전을 벌이지 않았기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6)

임진왜란을전후한 시기의두만강유역여진인에 대한연구를보면다음

과같다.먼저,선조대의전반적인상황을살펴보거나,7)두만강유역에거주

한 藩胡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8)또한,선조 16년에 발생한 ‘尼湯介

의난’과조선의응징,9)번호의이탈방지와이들의침입을막기위한조선

의대책등10)에주안점을두었다.이러한연구는임진왜란을전후한시기의

연구 

 

45,각주 1번 참고)

4)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들 수 있다.(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 ;

정두희 외,2007,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5)여기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인 저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稻葉岩吉,

1933,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大阪屋號書店 ;三田村泰助,1965, 淸朝前史の硏究 ,同朋舍

;서병국,1970, 宣祖時代 女直交涉史硏究 ,敎文社 ;閻崇年,1983, 努爾哈赤傳 ,北京出版

社 ;김두현,1989,｢淸朝政勸 成立과 發展｣ 강좌중국사 

 

4;최호균,1995, 조선중기 對

女眞관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소자,1997,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종원,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한명기,

1999,앞의 책 ;袁閭琨 外,2004, 淸代前史 

 

上․下,瀋陽出版社 ;정두희 외,2007,앞의

책 ;劉小萌/이훈․이선애․김선민 역,2013,앞의 책)

6)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1592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두만강을 건너 여진 지역을

침공하였다가 이들의 반격을 받고 되돌아 온 적이 있다.그러나 이는 임진왜란에 큰 영향

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7)서병국,1970,앞의 책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1990, 국사관논총 

 

14.

8)한성주,2010,｢조선전기 두만강 유역 ‘女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9)송우혜,2005,｢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윤호량,2012,｢선조 16년

(1583)‘尼湯介의 난’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10)강신엽,1997,｢조선중기 이일의 관방정책｣ 학예지 

 

5;김구진,2005,｢조선 시대 6鎭 방

어 전략－制勝方略체제의 연구｣ 백산학보 

 

71;이원명,2009,｢조선중기 鹿屯島 확보와

北兵使 李鎰에 관한 일고찰｣ 백산학보 

 

83;민덕기,2010,｢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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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회유책의 하나로 활발하게 구사하였던 來朝와 授職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사실 성종대 이후로 여진인의 내조와

수직 기록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11)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산군

대 이후 여진인의 내조와 수직 등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12)그런데

여진인의 내조가 대폭으로감소하여 단절되었다고평가된 연산군,중종,명

종대에도 여진인의 내조가 이전과 같이 활발하였다.13)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여진인의 내조가 감소하였을까?이에 대해  春

官志 에 “임진년 이후부터 여진인의 上京을 영원히 폐하였다”14)는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즉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또한,이는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까지 이들의 내조를 수용했다는

말도 된다.따라서  春官志 의 기록처럼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에도 여진인

의 내조를 수용했는지,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이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어떻게 이들의 내조를 폐지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대여진 정책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니

탕개의난’으로대변되는번호의반란과조선의대응,이후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 시기에 조선이 번호를 대한 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그

리고 임진왜란 이후 여진인 내조의 성격이 변질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선조대 두만강 유역 여진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일부분이

라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11)김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건국 이후 인조대까지 1,098회의 여진인 내조가 있다고 보

았다.(1995,｢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350쪽)그 중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의 여진인

내조는 1,075회로 전체의 약 97.9%를 차지한다.필자가 조사한 횟수에 의하면 조선 건국

이후 선조대까지 총 1,269회의 여진인 내조가 확인된다.(박정민,2014a, 朝鮮時代 女眞人

來朝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그 중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의 여진인 내조는

약 1,239회로 전체의 97.6%이다.

12)이를 토대로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변화하였다는 주장이 고착되어있다.(김구진,1995,앞

의 책 ;김순남,2011,｢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13)박정민,2014b,｢연산군~명종대 여진인 來朝의 재검토｣ 역사학보 

 

222.

14) 春官志 

 

卷3,野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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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진왜란 직전의 여진인 내조

조선은 건국 이전부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來朝와 授職을통해이들을자신의외교질서에편입하였다.특히조선은세

종대 6진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조선의 울타리’,

즉 藩籬․藩屛으로 구축하며 조선 변경의 안정화를 꾀하였다.15)그런데 연

산군대부터 여진인의 내조 기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따라서 여진인

이조선의질서에서벗어나는것처럼보이지만,실상이들의내조는계속되

었다.16)선조대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기

존의여진관계와다른변화가나타난다.여기에서는임진왜란직전의대여

진 관계를 통해 여진인 내조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조대 사군을 폐지한 뒤로 조선은 평안도 절도사 등에게 일정 기간 동

안순찰하여여진인의거주를방지하도록하였다.그러나조선의기대와달

리잘이루어지지않았고,여진인의주거가계속되자중종은이들을구축하

기위해군사작전을수행하였다.그렇지만여전히여진인이이지역에거주

하였기에 선조 초년에도 조선은 중종대와 마찬가지로 廢四郡 지역의 여진

인驅逐에관심을기울이고있었다.17)따라서선조초반기에는두만강유역

의 여진인보다 이 지역의 여진인과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조원년5월에평안도절도사김수문이여진인을구축하려다가 西海坪

에서습격을받았다.18)선조5년7월에도평안도절도사이대신이서해평에

서여진인의농작물을베러군사를동원했다가무위를잃는일이있었다.19)

15)정다함,2008,｢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屛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정다함은 “교린”이라는 기존 관점에 대한 비판과 이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필자 역시 이 관점에 동의한다.

16)박정민,2014a,앞의 논문.

17)중종대 廢四郡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驅逐하는 내용은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河內良弘,1977,｢中宗․明宗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2;黃枝連,1995, 天

朝禮治體系硏究 

 

下,中國人民大學出版社,12～16쪽)

18) 선조실록 

 

권2,1년 5월 20일 기사 ;23일 임인 ; 선조수정실록 

 

권2,1년 5월 1일 경술.

19) 선조수정실록 

 

권6,5년 8월 1일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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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선조7년7월에서해평에서벌어진소요사태를평안도절도사소흡이

보고한 사건이 있었다.20)이 때문에 이대신과 소흡 등은 모두 관직을 추탈

당하고 유배되었다가,선조 8년 3월에서야 겨우 직첩을 환급받았다.21)

이러한상황에서선조대여진인의내조기록은전과마찬가지로잘보이

지 않고,여진인의 내조 자체가 있었는지도 규명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개

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전히 여진인의 내조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먼저,선조 6년 1월에 북병사 장필무가 올린 장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사)헌부가 아뢰었다.“北兵使 장필무가 상경한 胡人이 黑角을 무역해

갔다고 狀啓함에 따라,지난 신미년(1571)이후 (북평)관의 관원을 파직하고

아랫사람들을 詔獄이 推考하였습니다.장계는 지난해 11월에 啓下하였는데

(예조에서)곧 回啓하지 않았으니,예조의 당상과 色郞廳을 파직시키소서”22)

원칙적으로 여진인은 북평관에서 사사로이 무역할 수 없었다.23)그럼에

도 불구하고 (1)과 같이 선조 초년에 상경한 여진인이 암암리에 흑각을 매

매하였고,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북병사가 장계를 올려 실상을 알려왔다.

하지만 예조에서 회계하지 않아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사헌부의

지적으로 수면위로떠올랐다.이에 선조는4년(1571)이후북평관에서근무

한 관원을 파직하고,그아랫사람을의금부에서추고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최소한 선조 4년 이후에도 여진인이 계속 상경하여 북평관에 머물렀음을

반증한다.

조선은명종7년10월에골간올적합이경흥의서수라를공격하자응징했

던 ‘서수라 사건’이후,藩胡(藩籬)24)의 내조 등을통해이들을다시조선의

20) 선조실록 

 

권8,7년 8월 7일 무진.

21) 선조실록 

 

권9,8년 3월 3일 임인.

22) 선조실록 

 

권7,6년 1월 6일 정해.

23)여진인은 중종대에도 북평관에서 불법으로 무역하여 폐단을 일으켰다.( 중종실록 

 

권52,

20년 1월 9일 무진 ; 중종실록 

 

권90,34년 5월 28일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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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아래에 두었다.그런데 선조 16년(1583)에 그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

이 발생하였다.‘尼湯介의 난’이 그것으로,조선의 邊將이 번호를 학대하는

등 폭정을 가하자 선조 16년 1월에 慶原府 阿山堡의 추장인 迃乙知(于乙其

內)가 주도하여 난을 일으켰다.25)

니탕개의 난은조선에작지 않은충격을주었다.왜냐하면,선조는“두만

강유역에거주하는여진인을 藩胡로삼아육진의울타리로만들었고,조선

에納款하여백년에걸쳐 編戶가된자들을그대로어루만져왔다”고믿었

기 때문이다.26)더군다나 명종대의 서수라 사건 이후 번호의 침입도 거의

없었기에조선의충격은배가되었다.그러므로대신가운데어떤이는번호

의 침입 소식에 “번호가 결코 배반할 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하였다.27)

하지만번호의배반은사실이었고,조선은곧바로이들에대한대비책을마

련하기 시작했다.28)

이처럼긴박한상황에서藩胡 가운데조선에상경한자도있었다.니탕개

의 난이 한창이던 선조 16년 2월경에선조는 경원부에서 상경한 번호가 아

직 本土에돌아가기전이므로,중간에서잡아함흥부에가두고그들의 父兄

에게반란에가담한오랑캐들을잡아 贖을바치라고명하였다.29)즉조선은

24)조선 전기에는 여진인을 종족별,지역별로 지칭하였으나 명종대부터 두만강 유역에 거

주하는 여진인을 ‘藩胡’,‘藩籬’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선조대에 이르러 이들의 명칭이 ‘藩

胡’,‘藩籬’로 고착화 되었다.(한성주,2010,앞의 논문,180～181쪽)여기에서는 앞으로 두

만강 유역 여진인을 ‘번호’혹은 ‘번리’로 표현하고,전 시대적인 용어나 두만강 유역 번

호 외에 다른 여진을 통칭할 때는 여진인이라고 쓰겠다.

25) 선조수정실록 

 

권17,16년 2월 1일 갑신.처음에는 우을지가 주동이 되어 난을 일으켰

으나,이후 회령과 종성의 강력한 번호 추장인 栗甫里와 尼湯介가 참전하면서 이들의 세

력은 강화되었다.특히 니탕개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그가 심하게 반발하였기 때문에

이 반란은 ‘니탕개의 난’으로 명명되었다.니탕개의 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송우혜,2005,앞의 논문 ;윤호량,2012,앞의 논문)

26) 선조실록 

 

권17,16년 2월 10일 계사.중종대에도 성저야인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매우 많으므로 변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중종실록 

 

권97,37년 1월 26일

신축)

27) 선조수정실록 

 

권17,16년 2월 1일 갑신.

28) 선조실록 

 

권17,16년 2월 7일 경인 ;9일 임진 ; 선조수정실록 

 

권17,16년 2월 1일 갑신.

29) 선조실록 

 

권17,16년 2월 10일 계사.이처럼 니탕개의 난이 발발하기 전에도 해당 지

역의 번호가 조선에 내조한 점을 본다면 우을지 등은 우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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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자의안위를담보로반란에가담한자를잡아오도록한것이다.번호의

내조경향을봤을때,이들은正朝에맞추어상경했을것이다.이는이시기

에도 번호가 계속 내조했음을 시사한다.

니탕개의난발발후조선군은곧전열을정비하였고,신립․신상절등의

활약으로 점차 전세를 역전시켰다.30)동년 5월에 栗甫里와 尼湯介가 중심

이 되어 鍾城․童關鎭․防垣堡 등을 재차 공격하였지만,조선군은 신속하

게대응하여이들의침입을잘막아냈다.31)이때니탕개와원수지간인번호

孝汀은니탕개의 廬舍를모두불태웠고,니탕개는군대를철수할수밖에없

었다.32)이후 니탕개는 동년 7월에도 방원보를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였고,

더 이상 조선을 공격하지 못하였다.33)

니탕개의 난 이후 조선은 북방의 방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번호를 회유

하였다.전란 중에 “선조는 藩屛 가운데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해 토벌하여

위엄을 보여야 하지만,온순한 자는 번병으로 삼고 은위를 보이겠다”는 입

장을 견지하였다.34)당시 병조판서 이이도 니탕개의 난과 관련하여 시무 6

조를 아뢰었는데,그중 제4조가 번병을 굳건히 하자는 내용이었다.35)

번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을 공격하였음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일부는 후회하면서 다시 조선에 納款하였다.36)실제 이들의 내조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지만,선조가 귀순하는 번호에게 은위를 보이겠다는 뜻을

안 쌓여온 모순들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0) 선조실록 

 

권17,16년 2월 13일 병신 ;28일 신해 ;30일 계축 ; 선조수정실록 

 

권17,16

년 2월 1일 갑신.

31) 선조실록 

 

권17,16년 5월 6일 정해 ;13일 갑오 ;17일 무술 ;26일 정미 ; 선조수정실

록 

 

권17,16년 5월 1일 임오.

32) 선조실록 

 

권17,16년 5월 17일 무술.

33) 선조실록 

 

권17,16년 8월 1일 경술 ;2일 신해.이후 그의 아들 厚時里 등은 누르하치에

게 투항하였다.( 선조실록 

 

권134,34년 2월 20일 기축)

34) 선조실록 

 

권17,16년 2월 10일 계사 ; 선조수정실록 

 

권17,16년 2월 1일 갑신.

35)이때 이이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는데,이는 북방의 여진을 방비하기 위해서였다.(민

덕기,2010,앞의 논문)

36) 선조수정실록 

 

권17,16년 5월 1일 임오.그러나 율보리와 니탕개는 深處로 도망가서

다시 변방을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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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만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니탕개의 난이 한창일 때,조선인 가운데 니탕개와 함께 조선을 공격한

자도 있었다.바로 회령 監考 한하두로 그는 니탕개와 함께 행동하였다.37)

이후선조20년(1587)에번호가한하두를쇄환하자,비변사는쇄환한번호를

別運으로 상경시키자고 입계하였다.38)번호의 본국인 쇄환은 내조의 중요

한 조건으로 선조도 쇄환한 번호를 별운,즉 별도의 차례로 내조를 허락하

였다.39)이러한점은니탕개의난이후에도번호의내조가 定例로이루어지

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니탕개의 난 이후 조선은 북방의 방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조선은 그일환으로 순찰사 정언신의 건의에 따라 慶興의 鹿屯島에 屯田을

실시하였다.40)그러나 선조 20년 9월에 骨看兀狄哈이 녹둔도를 함락시켜

둔전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41)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내부에서도 선정관

김경눌이북정을청하는등보복하자는의견이팽배하였다.42)결국,이듬해

1월에북병사이일이경흥의 對岸인 時錢부락을공격하여승리를거두었다.

이때 이일은 적의 가옥 200여 채를 불태우고,383급을 참획하였다.43)

37) 선조실록 

 

권21,20년 11월 13일 무술.

38) 선조실록 

 

권21,20년 11월 21일 병오.

39) 攷事撮要 와  春官志 에 의하면 여진인의 내조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유공자는 별도로

상경할 수 있었다.( 攷事撮要 

 

上,接待野人事例 ; 春官志 

 

卷3,野人)

40) 선조실록 

 

권17,16년 12월 1일 기유.

41) 선조수정실록 

 

권21,20년 9월 1일 정해 ; 선조실록 

 

권21,20년 10월 4일 기미 ;10일

을축 ;12월 26일 경진 ; 制勝方略 

 

卷1,列陳防禦 造山堡.당시 적에게 살해된 자가 10여

명이고,사로잡힌 자는 160여 명이었다.이때 담당자였던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산보 만

호 이순신 등은 패전의 책임을 졌다.

42) 선조실록 

 

권21,20년 11월 7일 임진.

43) 선조실록 

 

권22,21년 1월 27일 신해 ; 선조수정실록 

 

권22,20년 1월 1일 을유.이일의

시전평 전투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강신엽,1997,앞의 논문 ;

김구진,2005,앞의 논문 ;이원명,2009,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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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여도 를 통해서 본 선조대 6진 지역 주요 진․보의 위치44)

그런데 조선군이 時錢을 정토하는 기간에도 이곳에 거주하는 번호가 상

경하고 있었다.선조 21년 1월 29일에 비변사에서 시전의 번호 중에 5명이

지금 上京하고있다고보고한것이다.비변사는내조자의가족이다 焚蕩되

었으니,그들이 돌아가면 반드시 복수할 거라며 이들을 絶島에 유배하자고

청하였다.45)즉조선군이시전을공격하기전에경원부사가이곳번호의상

경을허락한것이다.46)이후조선은후환에대비하기위해이들을신속하게

44)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재편집하였다.

45) 선조실록 

 

권22,21년 1월 29일 계축.

46)여진인이 상경하는 인원 및 횟수는 이미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5진의 변장들이었다.이 때문에 변장들은 초피 등의 뇌물을

바치는 자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박정민,2014b,앞의

논문,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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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유배 보냈다.47)

당시시전의 번호는조선의정토계획을전혀감지하지못하고내조하였

다.그리고 내조 인원도 5명으로 이는 성종,중종대의 여진인 내조 규정과

일치한다.48)이역시니탕개의난이후에도번호가조선에내조하고있었음

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시전부락 정토 이후 조선이 규정대로

번호의 내조를 수용했는지 알 수 없다.하지만 위의 사례들을 통해 조선은

시전부락 정토 이후에도 여전히 번호의 내조를 수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임진왜란과 조선의 대여진 정책

조선은 번호의 반란에도 불구하고,이들의 내조를 수용하며 북방의 안정

을 꾀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조선과 번호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

기가 발생하는데,바로임진왜란이다.익히 알려진 것처럼임진왜란은 조선

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변혁을 초래하였다.이러

한 상황에서 조선과 여진 관계 역시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

었다.49)

선조25년(1592)4월13일에임진왜란이발발하였고,개전초기조선은패

퇴를 거듭하였다.조선은 개전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당하였다.

이후 평양까지 함락되고,6월 22일에 선조가 의주에 도착할 정도로 일본군

47)조선은 여진인 가운데 범죄자 등은 산곡이나 섬에 유배시켰는데,이 역시 전통적인 방식

을 따른 것이다.

48)박정민,2013b,｢조선 성종대의 여진인 “來朝”연구｣ 만주연구 

 

15.한편, 攷事撮要 와

 春官志 에 의하면 이들은 경흥에서 보낸 번호였을 것이다.

49)이 기간에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하여 후금을 세우고,청을 건국하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때문에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각주 5번 참조)반면,두만

강 유역의 번호 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서병국의 연구를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장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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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크게 밀리고 있었다.얼마 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이순신 등의

승전보도 전해졌다.선조는 명에 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광해군에게 分朝를

이끌게 하였다.

선조는 臨海君과 順和君을 강원도와 함경도에 보내 勤王兵을 모집하게

하였다.하지만 두 왕자가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뺏는 등 흉포한 행동을

하다 함경도 會寧에서 鞠景仁 등에 의해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에게 넘겨

졌다.이때일본군은함경도뿐만아니라회령에서두만강을건너여진지역

까지 진군했다가 여진인의 습격을 받고,다시 강을 건너 鍾城,穩城,慶原,

慶興을 거쳐 되돌아왔다.50)

이처럼 조선군이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비변사는 번호의 상경이 이루

어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다.선조 25년 12월에 비변사는 다음과 같이

이번에 상경하려는 번호에게 관목을 나누어 주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비변사가 아뢰었다.“(그동안)北胡에게 해마다 무리를 나누어 上京하

게 하여 국가에서 優恤하는 뜻을 보여 왔었습니다.그런데 금년은 나랏일이

아직 이러하여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못할 형세인데 저들이 어찌 국내의

일이 이렇게 된 줄을 알겠습니까.…(중략)… 지금 나라의 저축이 탕갈되었

으니 官木 150疋을 북평사 군관이 가는 길에 부쳐서,방어사 김우고․구해

주에게 북도로 옮기도록 하고,이를 평사가 이번에 상경하려는 호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국가에 일이 많아 너희의 연례행사를 허락할 수가 없어 단지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유시하게 하여 우휼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51)

(2)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이 매년 횟수를 나누어 번호의 상경을 허락해

왔다는 것이다.이를 근거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번호의 내조가

전과 같이 해마다 정해진 運數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또한,

비변사가관목을나누어주면서연례행사를허락할수없다고한말도이러

50) 선조수정실록 

 

권26,25년 7월 1일 무오 ; 北關志 

 

穩城府,雜記.

51) 선조실록 

  

권33,25년 12월 12일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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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가의존망이걸려있는상황에서도조선이번호의내조수용을하지못

한 점을 염려하면서 약간의 물품이라도 나누어 주려 한 것은 큰 의미가 있

다.그동안 조선은 여진인의 내조를 이용하여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에 편

입하였다.52)하지만조선은전란으로이질서가붕괴할위기에처했기때문

에 困苦한 상황에서도 번호에게 하사품을 나눠주고자 한 것이다.53)조선의

입장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번호도 조선을 공격하고,조선의 외교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기 때문이었다.따라서 조선은 번호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일환으로조선은번호가이기간조선에우호적으로대하거나,공

을 세우면 상을 주는 등 후대하였다.예를 들어,선조 26년 4월에 甫乙下鎭

의 추장 邑沙가 조선군에 전마와 투구,갑옷을 제공하였다.이에 비변사는

정성이 가상하다며 6품 이상의 군직을 제수하고 관교를 주자고 하였지만,

선조는 오히려 관작이 너무 낮다며 올려주라고 명하였다.54)또한,온성 柔

遠鎭의 번호추장이 조선의 피난민을 잘 보호하자,조선에서 논상하였다.55)

그렇다면 조선은 번호의 우호적인 태도에 상응하여 이들에게 호의를 베

풀었을까?다음 사료는 조선이 번호를 후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잘 보여

준다.

(3)예조가 아뢰기를,“왜적이 북도에 가득 차 있을 때,번호 등은 犬羊

52)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민,2014a,앞의 논문,33~40쪽 참조.

53)정태섭은 ‘북관대첩’에 번호가 참전하였고,이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이들에게 관목을

주었다고 보았다.물론 번호 가운데 일부가 북관대첩에 참전했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그의 주장처럼 번호의 상당수가 참전했는지는 알 수 없다.또한,그는 조선이 참전한 번

호에게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기에 북관대첩을 칭찬할 수 없다

고 보았다.(2007,｢‘北關大捷’관련 사료의 재검토로 본 ‘鄭文孚 義兵軍’의 人的構成｣ 명

청사연구 

 

27)그렇지만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참전하지 않은 번호에게도 조

선에서 후대한 사실을 본다면 이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에 대해서는 별

고에서 다루겠다.

54) 선조실록 

 

권37,26년 4월 9일 계사.

55) 선조실록 

 

권40,26년 7월 23일 을해.



20 만주연구 제18집

같은 마음으로 원한을 품어온 지 오래였다가 기회를 타서 발동하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고 관사를 분탕하였으니,이것은 괴이하지 않습니다.적이 후

퇴한 후이니 마땅히 문죄해야지만,우리는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 차라리 참

고 그들을 무마해야 합니다.더구나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이끌고

와서 항복하고 있으니,우선은 위무하는 은택을 베풀어 반복무상한 그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의 임시 조치입니다.경원의 추장 吾羅赤 등에게도 힘

을 다해 타일러 그들을 항복시키고 후하게 상을 내려 여러 추장을 감동케

하는 것이 藩服을 진압하는 계책입니다.그러나 그들의 前職이 무엇이었는

지 고찰할 방도가 없어 본조에서 독단하기가 어려우니 賞職의 高下를 대신

에게 상의하여 처리 하소서”하니,상이 따랐다.56)

함경도가 가토에게 점령당했을 때,번호 가운데 일부는 조선을 분탕하였

다.이후 정문부를 중심으로 한 의병이 활약하여 그해 9월과 10월에 각각

鏡城과 明川을 수복하였고,일본군은 후퇴하였다.57)조선은 함경도의 여러

현안과 함께 조선을 배반했던 번호의 처리문제에 고심하였다.그러므로 선

조26년(1593)6월에예조는(3)과같이번호를안정시키자고주장한것이다.

즉조선은번호의안정방안으로경원의추장吾羅赤 등을항복시켜후하게

상을 내리는 전통적인 회유책을 채택하였다.

번호가 항복하여 내조할 때,전처럼 예조에서 그 관품에 따라 관직의 승

진과 하사품의 다소를 책정하면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왜란이라는 비상사

태에서예조는그들의 前職을알수없었다.따라서예조는번호에대한정

보가없으므로그기준을선조와대신들이결정해달라고요청하였다.이역

시 왜란 전에 조선에서 그동안의 관품에 따라 賞職을 내려 주는 것이 보편

적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해가을윤두수도전쟁때문에번호가오랫동안상경하지못하니면포

를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8)이 역시 조선이

56) 선조실록 

 

권39,26년 6월 22일 을사 ; 北關志 

 

鐘城府,雜記.

57)정문부의 활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이장희,1977,｢鄭文孚의 義兵

活動｣ 사총 

 

21․22;정태섭,2007,앞의 논문)

58)더불어 그는 온성의 오랑캐들도 계미년(선조 16)전후로 배반하지 않았으니 또한 藍布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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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 전에 번호의 내조를 수용했음을 보여준다.또한,조선은 전란 중에도

번호를 위무하기 위해 관심을 둔 사실도 알 수 있다.

조선이 번호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반항하는 자들도 있

었다.선조 27년(1594)7월에 骨看兀狄哈이 西水羅를 침입하였고,59)이에 비

변사는降倭를북방에보내이들을제압하고자하였다.60)특히온성번호의

반란이 대표적으로,61)동년 9월에 함경도 관찰사 이희득은 번호 伊羅大 등

이 온성을 공격했다고 보고하였다.62)실제로 이들이 동관 등지를 약탈하자

각 지역의 추장들도 준동하였다.63)

함경북도병사 정현룡은 易水 등을 포획할 계획을 세웠지만,이들의 힘이

강하고 그 거주지가 험하므로 일단 기회를 보고 있었다.이런 가운데 조선

군이 경원의 巨酋 多好里64)등의 부락을 공격한 뒤 사기가 진작되었다.이

를 기회로 정현룡은 군사 1,325명과 항왜 25명을 거느리고 역수의 부락을

포위하였다.역수의 성은매우험준하고,적이격렬하게 반항하였지만 정현

룡은이들을섬멸하였다.정현룡은돌아오는길에북변을침입한적이있는

投丁乃도 정시룡을 보내 토벌하였다.조선군은 이때의 공격으로 적 479여

급을 베었고,史官도 국가의 위엄을 약간 세웠다고 평하였다.65)

나누어 주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묶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조실록 

 

권43,26

년 10월 30일 경술)

59) 선조실록 

 

권53,27년 7월 19일 을미.

60) 선조실록 

 

권54,27년 8월 18일 계해.당시 항왜의 활약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한문종,2013,｢임진란 시기 항왜의 투항 배경과 역할｣ 인문과학연구 

 

36)

61) 선조실록 

 

권55,27년 9월 16일 신묘.당시 조선은 육진의 번호가 일시에 배반할 마음

을 가진 것은 국가의 위령이 미치지 못함도 있으나 변장과 수령들의 탐학이 원인이었다

고 보았다.( 선조실록 

 

권39,26년 6월 22일 을사)

62)이에 대한 내용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정현룡의 보고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선조

실록 

 

권55,27년 9월 28일 계묘)

63) 선조실록 

 

권56,27년 10월 11일 을묘.

64) 制勝方略 에 의하면 多好里는 尼麻車兀狄哈으로 경원의 번호였다.그는 경원부에서 동

쪽으로 15리쯤 떨어진 老耳島 次下端部落에서 25戶를 거느리고 있었다.( 制勝方略 

 

卷1,

慶原鎭,藩胡部落)

65)(선조실록 

 

권56,27년 10월 11일 을묘. 선조수정실록 에는 이 사건이 동년 3월 1일에

기재되어 있다.( 선조수정실록 ,권28,27년 3월 1일 기묘)그러나 다른 내용을 종합해 보

면 이 정토는 선조 27년 9월말이나 10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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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룡이번호의반란을진압한후,비변사는일단그지역을안정시키자

고 건의하였다.66)이듬해 1월에 정현룡은 비변사의 명에 따라 종성,경원,

경흥등처의번호에게연회를베풀어주었다.하지만번호중연회에참여하

지 않은 자가 많고,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정현룡은 다시 토벌을

준비하였다.그러나 계속된 군사적 마찰을 우려한 비변사의 반대로 정토는

무산되었다.67)

정현룡이 비변사의 명에 따라 위무에 힘썼는지 기록에 남지 않아 알 수

없지만,한동안 번호의 침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68)사실  선조실록 에

조선군이 온성 번호를 공격한 이후 한동안 두만강 유역 번호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대신 조선은 누르하치에게 집중했기에 이때

 선조실록 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보인다.69)한편,두만강 유역의 번

호 가운데 老土 같은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 번호를 공격하기도 하였다.노

토는 주로 茂山에거주하며조선으로부터정2품 正憲大夫의관직을받기도

한 유력 추장이었다.70)

노토가조선과다른번호를공격한데는누르하치와밀접한관련이있다.

선조 24년(1591)정월에 누르하치가 군사를 보내 長白山(백두산)의 鴨綠江路

(部)를 차지하였다.71)결국,누르하치는 선조 31년(1599)1월에 노토의 부락

을정토하여노토를자신의세력아래에두었다.72)압록강부는폐사군과그

주변 지역으로 원래 溫河衛의 근거지이다.73)누르하치는 노토를 공략한 뒤,

66) 선조실록 

 

권56,27년 10월 11일 을묘.

67) 선조실록 

 

권59,28년 1월 15일 무자.

68)이 기간 번호의 침입 사례는 선조 29년 8월에 경원의 夫仇里와 온성의 明自仇未至에 적

이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재물을 약탈한 것이다.( 선조실록 

 

권78,29년 8월 5일 경자)

69)이처럼 조선은 선조 28년부터 29년까지 누르하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70) 선조실록 

 

권152,35년 7월 6일 을축. 北路紀略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此在今戊山境

長白山後等地者 或稱白山部落 又有予乙亏部落而諸書多統言老土 共其部落之最大者也”(卷3,

故實 邊胡野人 老土部落)이를 보면 그는 이 지역의 강력한 추장으로,조선에도 익히 알

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71) 淸太祖實錄 

 

卷2,辛卯,春正月 戊戌朔.

72) 淸太祖實錄 

 

卷2,戊戌,春正月 丁亥朔 ; 滿州實錄 

 

卷2,戊戌.

73)온하위가 누르하치 시기에 압록강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三田村泰助와 河內良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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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山에 거주하는 노토를 발판으로 두만강 유역의 번호에게 세력을 확대하

고자 하였다.

이후노토의 번호공략은무산에서가까운 회령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

졌다.누르하치가노토를복속한직후인선조31년3월에회령등처의번호

가 소속을 알 수 없는 여진인에게 공격당하였다.74)이때의 침입 주체가 밝

혀지지않았지만,이를계기로조선은앞으로번호가누르하치에게향할것

이라며우려하였다.75)실제로조선은동년12월에번호別山의보고로회령

의 번호가 누르하치에게 투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76)

이러한 점을 본다면 누르하치가 노토의 도움 없이 회령 등처 번호와 곧

바로 연결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누르하치는 무산의 노토 등을 이용하여

조선의번호를공격했을가능성이크다.따라서이기간누르하치는백두산

주변과 그 남동쪽인 무산 지역까지 세력을 미쳤을 것이다.77)

이듬해인 선조 32년에도 회령의 번호인 明看老 등이 누르하치에게 귀부

한 뒤,회령 등처의 번호를 공격하였다.북병사 이일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土兵 강억필등30여명을노토에게보냈으나살해당하였다.78)상황이

급박하게진행되자조선은노토의침략및번호해체에관심을기울일수밖

에 없었다.이에 조선은 본보기로 한,두 부락을 탕멸하는 방안,유능한 변

공감하고 있다.(三田村泰助,1961,｢朝鮮側史料より見た初の疆域｣ 朝鮮學報 

 

21․22,511～

513쪽 ;河內良弘,1966,｢溫河衛考｣ 朝鮮學報 

 

37․38,460～466쪽)하지만 그 위치에 대

해서 三田村泰助는 지금의 만포 對岸으로부터 압록강 상류에 있다고 보았고,河內良弘은

폐사군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다고 보았다.

74) 선조실록 

 

권98,31년 3월 12일 정유.

75)서병국은 이때의 침입자를 노토라고 주장했다.그는 노토가 누르하치와 상관없이 독자

적으로 조선의 管攝을 이탈하여 도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1970,앞의 책,61쪽)

76) 선조실록 

 

권107,31년 12월 16일 정묘.

77)그런데 이해 8월 1일  선조실록 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노토는 누르하치에게 복종하지

않은것처럼기재되어있다.즉노토가그의휘하인 介落之를회령부사에게보내누르하치가

자신의 휘하에 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고하게 한 것이다.( 선조실록 권103,

31년 8월 1일 갑오)북병사 이일도 그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그의 진고

는 조선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78) 선조실록 

 

권110,32년 3월 28일 정미 ;권111,32년 4월 21일 경오 ;권113.32년 5월 7

일 갑인 ; 北關志 

 

會寧府,雜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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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배치 등을 논의하며 북도 방어에 부심하였다.79)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토 등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취한대책은회유책이었다.앞서선조28년에북병사가번호에게연

회를 베푼 것처럼 조선은 이전부터 육진의 번호에게 관찰사와 북병사 등이

순회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80)따라서 선조 32년 6월에 함경도 관찰사

와 북병사는 육진에서 번호에게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이때 함경도 관찰사 윤승훈은 연회에 참석한 번호가 무려 7천여 명이나

된다며니탕개의난때와달리지금번호가많이온것을보아이들이노토

와 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81)물론 史臣의 비평과 같이 이 사실 하

나만 가지고 번호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지만 조선이 번

호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온성에서연회를베풀던날번호추장등이와서“몇년동안한양

에 가서 조회하지 못했으니,올해에는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여

기에 윤승훈은 아직 명군이 나라 안에 있으니,회군하고 난 뒤에 허락하겠

다며 기다리라고 대답하였다.82)이는 당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번호가

여전히 조선에 내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은 전란 가운데에서도 번호의 이탈과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번호 중 일부가 조선을 약탈하기도 하였다.조선은 역수 부

락을 공격하여 무위를 보이는 한편,번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은 여전히 번호의 상경을 허락하지 못하였고,임진왜란 기간

과 최소한 선조 32년(1599)까지는 번호의 내조가없었다.이 기간 조선의 번

호였던노토는누르하치와손을잡고조선과번호를공격하였다.이러한복

합적인 요인으로 조선은 번호 안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79) 선조실록 

 

권111,32년 4월 19일 무진 ;21일 경오 ;권113.32년 5월 7일 갑인.

80)함경도 관찰사나 북병사가 번호에게 연회를 베푼 것은 이미 중종대부터 시행되었다.( 중

종실록 

 

권91,34년 8월 29일 계사 ;권92,34년 11월 8일 신축 ;10일 계묘)

81) 선조실록 

 

권114,32년 6월 29일 병오.

82)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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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진인 내조의 폐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던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조선은 국내․외의 혼란

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번호에

대해안정을꾀하였다.조선은이를위해번호의상경을허가하여회유하는

한편,조선을 침입한 세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먼저,조선은번호의상경요청을수용하여안정시키고자하였다.그렇지

만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이 번호의 상경을 허용하거나,이들이 상경했던

직접적인기록은여전히보이지않는다.다행히이에대한실마리를제공하

는 사료가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선조 33년(1600)3월 21일에 승지 최철견이 “함경관찰사가 보낸 向化胡人

들을 異色人이라 하여 수문장이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오

늘은 문밖에서 유숙하더라도 내일은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선조가 해당 관사에 조치하게 하였다.83)다음날 예조에서 다음과 같

이 보고하였다.

(4)“이번에 向化胡人들이 어제 東城 밖에 도착했는데 저지하고 들여보내

지 않았으니 먼 곳 사람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였습니다.즉시 선전관에게

명하여 標信을 가지고 가서 들어오게 허락할 것은 물론,우선 司譯院의 옛

터에 머무르게 한 다음 該司에게 계미년(선조 16)의 舊例에 따라 한결같이

후하게 공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84)

이를 종합하면 함경도관찰사가 번호를 상경시켰으나,수문장이 이색인이

83) 선조실록 

 

권123,33년 3월 21일 갑자.여기에서 수문장 등은 향화호인을 이색인이라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조선왕조실록 을 검색하면 “이색인”이라는 표현은 선조대 2회

밖에 나타나지 않고,그 시점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31년과 33년이다.아마 여기

에서 “이색인”이라는 표현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인 조선인이 他者에 대한 경계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 가 생각한다.

84) 선조실록 

 

권123,33년 3월 22일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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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성안에들여보내지않았다.이에 승지가 선조에게보고하였고,선조는

즉각 해당 관사에 조치하도록 명령하였다.하지만 번호의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 예조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내조 여진인이

동성 밖에 도착한 것은 함경도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이 동대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었다.85)

예조는우선이들을 司譯院의옛터에머물게한뒤계미년,즉선조16년

의 舊例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게 하였다.예조가 이들을 북평관이 아닌 사

역원의 옛터에 머물게 한 이유는 전란으로 도성이 불탄 상황에서 북평관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역원 터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수문장이 번호의 입성을 허락하지 않는 등

내조자의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한동안 내조자가 없었

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은 내조자가 아니라 전부터 조선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향화

여진인일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예조에서 계미년의 구례를 따라 이들을

접대하는 것은 내조자의 접대가 원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를 참조한다는 의

미이다.따라서 선조 33년 3월에 한양에 왔던 이들은 내조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년 후인 선조 35년(1602)에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한양에와서분란을일으킨향화인吉尙의사례역시이때와성격

이다르다.길상은선조35년12월18일에사위 阿從介가사는경기도양주

누원으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비변사는 안변과 영흥 사이에 이주하라는

關文을 함경도 관찰사에게 내렸다.이에 길상은 반발하여 무단으로 상경하

였다.

85)조선시대 여진인의 상경로는 경성－길주－성진－단천－이원－북청－홍원－정평－영흥

－고원－문천－원산－회양－김화－포천－의정부이다.(이인영,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硏究 ,을유문화사,35쪽)따라서 원래 여진인의 숙소인 북평관은 동대문 밖에 있었다.

북평관의 위치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 70-3이다.(이현희,1970,｢朝鮮王朝時

代의 北平館 野人｣ 백산학보 

 

9,1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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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은 상경하자마자 사역원을 찾았고,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

당 관서인 전객사와 예조,그 외에 비변사,호조 등이 처리문제에 관여하였

다.결국,조선은 길상을 경기도 용인의 彌助峴에 안치하였다.86)만일 선조

33년에 상경한 자들이 향화인이었다면 길상과 같이 한양에 오자마자 사역

원을 찾았을 것이고,후일 다른 지역에 안치되었을 것이다.

앞서본것처럼선조32년6월에함경도관찰사윤승훈이번호에게연회

를베풀어줄때,추장등이상경을요청했고,윤승훈은명군이회군한뒤허

락하겠다고 약속하였다.따라서 선조 33년 3월에 함경도 관찰사 윤승훈이

보낸 사람들은 내조자였을 가능성이 높다.윤승훈은 당시 명군이 회군하지

않았지만,87)번호의 회유를 위해 이들의 내조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은 일부 번호에게 상경을 허락하였지만,전처럼 많이 수용하

지 않은 것 같다.왜냐하면 번호가 상경하더라도 북평관과 같이 접대할 공

간도 없었고,궁궐도 전소되어 조선의 단약함을 보이기 때문이다.또한,조

선은 전처럼 조회에서 의례를 진행할 수조차 없었다.따라서 이때 번호의

내조는 예외적 사례에 해당하고,조선은 이후 번호의 상경을 수용할 수 없

었다.

조선이 취한 번호의 내조 수용 이외의 다른 방식은 조선을 공격한 번호

를 공격하여 번호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었다.88)선조 32년 7월부터 함경

도관찰사윤승훈은조선의변경침입과번호를공략한노토에대해정토를

주장하였다.이는중신과사헌부의 반대로곧바로 실행되지못하였다.하지

만 선조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마침내 선조 33년 4월에 조선군은

노토를 공격하였다.그 결과 조선은 다른 번호들이 노토를 따르는 것을 사

86)이선희,2009,｢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向化人謄錄 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87)명군은 그해 9월에 철군한다.(김경태,2009,｢임진왜란 후,明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

88)그러나 조선의 정토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장정수,2013,앞의 논문,175~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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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견제할 수 있었다.89)

그러나 노토는 조선군에 敗退하여 惠山으로 이주한 후에도 번호를 공격

하고,국경을 노략질하였다.심지어 선조 33년 7월에 甫乙下 첨사 구황이

노토에게 공격받은 번호를 구원해주다가 전사하였다.90)이처럼 노토는 전

보다 격렬하게 조선과 번호를 공격하였다.결과적으로 노토 정토는 실패하

였기 때문에 조선은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조선은 선

조 37년경에 무산보에 開市를 설치하여 노토의 침입을 완화하고자 하였

다.91)

결국,조선이번호의안정을위해추진했던정책은그들의경제적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선회하였다.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전과 달리 번호가

상경할 때 도성까지 오도록 허락하지 않고,함경도 관아에서 給食 등을 처

리하도록 하였다.또한,번호 중 공이 현저한 자를 뽑아 전처럼 진상하고,

서서히 국력을 회복한 뒤 상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방침을 세웠다.92)

이때의가장큰특징은함흥에서번호를위로하는방식으로전환한것이다.

이는선조가34년2월에신임함경도관찰사신잡을인견할때의대화에

서 잘 드러난다.

(5)선조가 말하길,“…(중략)…이제 번호가 상경하지 못하므로 이 점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보살펴 주는 뜻을 베풀도록 하라”하니 신잡

이 아뢰기를 “평소에는 번호가 상경하면 宴享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冠服을

주는 사례도 있었으나 임진년 이후 오랫동안 접대하는 일을 폐하였습니다.

이제 급히 우선 거행해야겠으므로 비변사가 지금 논의 중인데,혹자는 길주

이하 館舍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하고,혹자는 함흥부에서 하려고 하

므로,신이 윤승훈에게 물었더니 ‘함흥은 大廳 40여 간을 조성한 다음에나

할 수 있으니 부득이 길주에서 해야 한다’하였습니다”하였다.93)

89)서병국,1970,앞의 책,62～77쪽.

90) 선조실록 

 

권127,33년 7월 14일 을묘.

91)서병국,1970,앞의 책,78～97쪽.서병국은 노토가 조선군에 정토를 당한 이후 누르하치

와 손을 잡고,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보았다.

92) 선조실록 

 

권132,33년 12월 2일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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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를 통해 당시 번호가 상경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신잡의 발언처럼 평소에는 번호가 상경하면 연향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관복까지 주었으나 임진년 이후 오랫동안 접대하는 일을 폐하였다는 사실

도 알 수 있다.94)앞에서 본 것처럼 선조 33년의 내조도 단발성에 그쳤을

가능성이높은만큼조선은임진왜란이후번호의내조를거의수용하지않

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명군도철수한상황에서더는번호의내조를거부할명분도없었

다.따라서신잡은오랫동안번호를접대하지않았으므로이제급히거행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다만 비변사는 이들을 굳이 상경시킬 필요가 없이

함경도 자체에서 접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그래서 비변사는 함흥의 청

사가 완성될 때까지 일단은 길주에서 번호를 접대하기로 한 것이다.즉 조

선은 임진왜란으로 번호의 상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양 대신 함경도의

관사에서 접대한다는 것이다.

위의논의내용은실제로잘 지켜진것으로보인다.이는 선조36년(1603)

7월에 예조가 아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올해 함흥부에서 접대하는 각 진의 야인에게 으레 내려주는 의복과

잡물은 임인년(선조 35)의 전례에 따라 (번호 중)당상․당하를 합해 30인을

마련한 뒤에 기록하여 호조를 시켜 빨리 만들어서 오는 9월 안에 내려 보내

게 하고,진상하는 獤皮 값으로 주는 綿布는 靑綿布․紅綿布로 내려주며,

祿俸木 10同은 호조와 병조의 목면으로 내려 보내라고 이미 啓下하셨습니

다.모자라는 면포와 따로 상줄 물건이 있으면 전례에 따라 본도를 시켜 편

93) 선조실록 

 

권134,34년 2월 24일 계사.

94)실제로 조선 초기에 여진인이 내조하면 조선은 회사품으로 의복과 갓,신,면포 등을 주

었다.그리고 무단으로 상경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길상에 관한 기록이 실린  向化人謄錄 

에도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나타난다.즉 길상은 선조 32년(1599)에 노토가 분탕할 때 집

에서 보관하고 있던 잡물과 堂上에 加資된 書契와 당상관복 등을 모두 소실하였으니 전

에 향화한 李所大 등의 예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向化人謄錄 

 

no37-2)이를 토대로

최소한 선조 35년 이전에도 조선은 여진인 내조자에게 서계와 조선의 관복을 내려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길상이 보관하고 있던 의복과 서계는 임진왜란 이전에 받

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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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대로 장만하여 준 뒤에 會計하여 減錄하라고 移文하는 것이 어떠하겠

습니까?”95)

(6)을 보면,번호가 獤皮로 진상하면 조선은 그 값을 綿布로 계산해 주었

다.특히선조 36년부터 조선은 함흥부에서 각 진의 번호를 접대해주고,의

복과 잡물을 주는 기준은임인년(선조 35)의전례에 따라 당상관과 당하관을

합하여30명으로정하였다.96)즉전년의논의내용이규정으로정해진것이

었다.조선은 내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번호의 상경을 거부하는 대신

선조 34년부터 함흥부에서 의복과 잡물,녹봉 등을 주었다.조선은 국력을

회복한뒤상경을허락하자는단서를달았지만,이는종래의내조와성격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조선초 여진인 내조 수용 목적은 번호의 침입 방지와 함께 이들이 상경

하여 조선의 의례를 준수함으로써 왕권을 체현하여,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보여주기위해서였다.그일환으로원래조선은번호를 冬至와 正朝

에 맞추어 상경하게 하여 관련 의식에 참석시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에

편입하였다.그런데 (6)과 같이 번호를 접대한 시점은 그 시기와 상관이 없

었다.97)이 역시 함흥에서의 접대가 기존의 내조 성격과 다름을 보여준다.

그러나조선은임진왜란이후도성이파괴되고,국가의재정도부족한상

황에서번호에게기존의영향력을확보할수없었다.이러한상황에서조선

은 번호의 상경을 허용하지 않고,단지 함흥에서 접대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할수밖에없었다.이것은약200여년간유지해온여진인내조의폐지

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두만강 유역의 번호에

대한 안정을 꾀하였다.조선은 그 방안으로 번호의 요청에 따라 일부에게

95) 선조실록 

 

권164,36년 7월 12일 병인.

96)전란 이전에는 내조자를 풍년에 120명,흉년에 90명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숫자이다.하지만 전란이 끝나자마자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점이다.

97)박정민,2012,｢조선 세조대의 여진인 내조와 여진인 귀속문제｣ 전북사학 

 

41;2013a,｢조

선 건국기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외교구상｣ 역사학연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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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을허락해주었으나여러상황때문에여의치않았다.또한,조선은반

발하는 노토 등을 응징하였으나 실패하며 두만강 유역 번호에 대한 영향

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다.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하여 조선은

번호의 내조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즉 내조를 기반으로 건국 초부터 유

지되던‘조선중심의외교질서’가종언을고한것이다.그리고약200여년

간 지속된 조선과 번호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5.맺음말

이상에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여진인의 내조와 조선의 대여진 정책,

여진인 내조의 성격 변화와 종언을 고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다.여기에서

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연산군대부터 감소하던 여진인 내조 기록은 선조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진인이 북평관에서 무역을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등의 사실을 통

해이들의내조가계속되었음을알수있다.이러한가운데선조16년에발

생한니탕개의난은변장의폭정등과같이기존에응축되었던여진인의불

만이드러난사건이었다.조선은신립등의활약으로이들의반란을진압하

였다.이후 정확하게 藩胡가 내조한 기록은 없지만,여러 정황상 임진왜란

의 발발 전까지 이들이 조선에 내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양자의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는 상황에서 육진의 관사를 분탕하는 번호도 있었다.이러한 상황에

서도 조선은 번호의 내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약간의 물품이

라도 나눠주고자 하였고,공이 있는 추장에게 賞賜를 내렸다.반면 조선을

공격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응징하였다.

이때는누르하치가 성장하는시기로조선역시건주위에관한정보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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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두만강 유역의 번호에 대한 기록은 소략해진다.한

편,누르하치는茂山 지역의번호인 老土를이용하여두만강유역의번호를

공략하였다.조선은 번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임진왜란의 종식 후 조선은 일부의 번호에게 내조를 허락하였다.하지만

한양이 전란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이들이 留宿 할 공간조차 없었고,전과

같이 조회를 시행할 수조차 없었다.게다가 노토 등은 여전히 조선의 변경

과 번호를 공격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국,조선은번호의경제적욕구를충족해주는방식으로선회하였다.그

방안으로 조선은 번호의 상경이 아닌 함흥의 관사에서 이들을 접대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이는 기존 내조 성격과 다른 것으로 여진인 내조의

종언을 뜻한다.이후 조선은 더 이상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내용을통해“임진년이후부터여진인의상경을영원히

폐하였다”98)는  春官志 의내용과같이임진왜란이라는변란으로여진인의

내조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선은 건국 이래 여러 위기상황에도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였지만,임진왜란을계기로 종언을 고한 것이다.따

라서 임진왜란은 종래 여진인에게 가지고 있던 인식과 정책의 중대한 전환

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는 불과 약 30년 뒤 기존의 관계가 역전되

어 조공을 받는 국가에서 조공하는 국가로 변화되는 단초로 작용하였다.

투고일：2014년 11월 11일,심사완료일：2014년 12월 15일,게재확정일：2014년 12월 15일

98) 春官志 

 

卷3,野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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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EndoftheImjinwaeranandJurchenMissionto

Hanyang

Park, Jung-min

ThisstudyhaveshowedtheJurchen(女眞)missiontoHanyang(來朝),policy

oftheJoseon(朝鮮)aboutJurchen,theprocessfrompersonalitychangeofthe

JurchenmissiontoHanyangtotheendinaperiodbeforeandafterthe

Imjinwaeran(壬辰倭亂).

Joseonstilltomaintaintheindependentdiplomaticorder.ButImjinwaeran

brokeddownsuchorder.Joseoncouldn'tacceptthemissiontoHanyangfrom

theJurchenanymore.ThereforeJoseonchangedtheplaceofhospitalityfrom

Hanyang(漢陽)toHamhung(咸興)inHamkyungdo(咸鏡道).AndJoseonlostthe

JurchenofDumanRiver(豆滿江)BasintoNurhaci(奴兒哈赤).Asaresult,Joseon

losttheinfluenceovertheJurchen.

Keywords：Jurchen,KingSeonjo,missiontoHanyang,Nurhaci,Bujantai,DumanRiverBasin


